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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AI 개발 핵심 '데이터라벨링' 수작업 검수
전문업체, AI 언진으로 전처리 공정 병행
정부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 2925억 확정
알디프로젝트·마인즈랩 등 외주화 추진도

인공지능(AI)과 함께 부각되는 분야가 바로 '데이터라벨링'이다. 이름 그

대로 데이터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이다. 소위 AI판 '인형 눈알 붙이기'

작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데이터라벨링은 AI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이다. AI가 학습할 데이터에 정의를 내려준다. AI

개발을 위한 기초이자 필수 작업으로 꼽힌다. 실제로 AI 개발에서 데이터라벨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선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라벨링 범주는 이미지, 음

성, 텍스트를 포괄한다.

데이터라벨링은 노동집약적 산업 성격을 보인다. 예를 들면 이미지에서 나타난 사물 정체가 무엇인지를 작업

자가 직접 확인, 입력하는 방식이다. AI는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AI 학습용 데이터 하나하나에 이런

식의 수작업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노동집약적 시장이 창출된 셈이다. 다만 노동력만으로 수행하기엔

데이터가 방대하다. 이 때문에 전문업체는 자체 AI 엔진을 통해 데이터 전처리 공정을 병행한다. AI 엔진이 선

제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한다. 선 가공을 거친 데이터는 복수의 작업자가 이를 수차례 검수한다. 데이터에 대

한 AI 학습효과까지 측정한다.

데이터라벨링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AI 고도화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요구된다. 데이

터라벨링 수요는 큰 폭 성장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서도 데이터라벨링을 통한 공공분야 데이터 일자리 창출 방안이 포함됐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추경 예산 2925억원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데

이터라벨링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10억원당 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 데이터라벨링 작업 과정

javascript:;
javascript:;
https://www.etnews.com/tools/redirect_sns.html?p=twitter&pos=2&url=https%3A%2F%2Fwww.etnews.com%2F20200609000211%3FSNS%3D00001&text=%5BAI+%EC%82%AC%ED%94%BC%EC%97%94%EC%8A%A4+%EC%8B%9C%EB%8C%80%5D%EB%8D%B0%EC%9D%B4%ED%84%B0+%27%EC%9D%B4%EB%A6%84%ED%91%9C%27+%EB%B6%99%EC%9D%B4%EA%B8%B0%E2%80%A6%EC%9D%BC%EC%9E%90%EB%A6%AC+%EC%B0%BD%EC%B6%9C+%27%EB%B3%B4%EC%A6%9D%EC%88%98%ED%91%9C%27
https://www.etnews.com/tools/bookmark.html?mode=add&id=20200609000211&mc=e_002_00006
https://img.etnews.com/photonews/2006/1308706_20200609170340_521_0001.jpg
https://premium.etnews.com/stats/detail_stats.html?id=47463


2020. 6. 26. [AI 사피엔스 시대]데이터 '이름표' 붙이기…일자리 창출 '보증수표'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00609000211 2/2

국내 데이터라벨링 시장은 초기 단계다. AI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라벨링 작업을 소화하는 경우가 다수

였다. 그러나 기업 AI 개발, 도입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AI의 데이터 처리량 또한 방대해지고 있다.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라벨링을 소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 데이터라벨링 외주화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업

도 생겨났다. 국내에서는 알디프로젝트, 마인즈랩을 비롯한 AI 기술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스타트업인 알디프

로젝트는 아프리카 가나에 2개의 센터를 운영한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도 인건비가 낮다는 점을 활

용하기 위해서다.

유관 기술기업이 신규 사업으로 데이터라벨링 사업에 진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내외에서 데이터라벨

링의 고용 창출 효과를 주목해서다. 중국에서는 AI기업이 농민공과 같은 인력을 대거 흡수, 데이터라벨링에

투입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이상직 'AI지식재산 특위 위원장 "AI IP 경쟁력 확보, 지금이 골든타임"
달궈지는 글로벌 AI 반도체 개발 경쟁
데이터 폭증 '커넥티드카 시대'…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부상
데이터 '이름표' 붙이기…일자리 창출 '보증수표'

[관련 기획] AI 사피엔스 시대

https://www.etnews.com/20200623000221
https://www.etnews.com/20200616000103
https://www.etnews.com/20200616000102
https://www.etnews.com/20200609000211
https://www.etnews.com/news/series_list.html?id=2789

